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　* 문경란 서울시 인권위원장의 발제대로 인권 증진을 위해서는 시민 참여

가 반드시 필요하다. 인권은 권력자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. 

　

　* 이상재 대전충남인권연대 사무국장의 발제에 공감한다. 중앙-지역의 관

계는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다. 

    충남도에서 지난 10월 선포한 충남도민인권선언문과 인권증진 기본계획

이 문서로 그쳐서는 안 된다. 바깥에 내리는 눈처럼 감각적이고 구체적

으로 체감할 수 있는 인권 대책이 필요하다. 그리고 도민인권선언과 인

권증진 기본계획 모두 개정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. 충남도의 인권정책

은 이제 첫발을 뗀 것에 불과하다.  

　

　* 충남 청양군 비봉면 강정리에는 석면광산에 자리한 폐기물 처리장 때문

에 10년 넘게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. 인권의 관점에서도 여러 권리가 

침해되고 있는 것이다. 엊그제 14일 이 마을에 사는 할아버지 한분이 

돌아가셨다. 3년 전 석면폐증 2급 진단을 받은 분이다. 충남도가 올해 3

월 직무이행명령을 청양군에 내렸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. 도지사

와 군수가 더 적극적으로 사안을 들여다보고 피해 주민들을 위한 대책

을 내놓아야 한다. 

　


